
‘노인 일자리’보다 ‘폐지 수집’ 계속하고 싶다는 어르신 60%
폐지 수집 어르신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어두운 이면 도로 등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을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폐지 수집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가 폐지수집 노인들이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제공에 나서고 있으며, 폐지수집 
노인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보장 일자리를 지원하는‘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을 25개 자치구에 ’24. 6. 25.부터 지정·운영

  ― 일자리사업단은 수집한 폐지를 자치구가 지정한 공동 판매처에 갖다
주면 판매금액에 보조금을 더해 2배 수준(평균 30만원)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며, 현재 13개 구에서 1253명이 일하고 있는데, 전 자치구 
1800명으로 1.5배 가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실제 서울시가 폐지수집 노인 433명 대상으로 지난달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지수집을 지속하고 싶다는 응답이 약 60%에 달했다.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당일 현금으로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언론보도 자료)

 ○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리어카를 끌기 위해 차도로 보행해 

교통사고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운전자들이 어두운 이면 도로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 대책마련 시급

   ▶ 최근 성북구 폐지수거 어르신 촬영 사진 (제안자 직접 촬영)

    

※ 지급한 야광조끼는 휴대가 불편하다는 이유와 여름 혹서기에는 폭염
등으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많아,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



□ 개선방안

 ○ 성북구청에서는 주민센터 등과 협업하여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야간·

새벽시간에 도로에서 작업시 차량 운전자들에게 시인성 확보토록 

‘휴대용 LED 경광등(전기 충전용)’ 지급 필요

  ― 제안자의 제안으로 성북구청 등 10개 자치구에서 공무관(전 환경미화원)

에게 교통사고 예방과 작업 안전성 확보를 위해 휴대용 LED 경광등을 

지급하여 운영

※ 10개 자치구 공무관에게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사용여론 좋음.

  

 ○ 폐지수집 어르신들에게 ‘휴대용 LED 경광등’배부시 리어카(손수례) 

부착방법, 사용방법 등 상세하게 설명, 리어카 부착시 야간에 시인성 좋음

▶ 폐지수집 리어카 ‘휴대용 LED 경광등’ 부착 사진

      

※ ‘휴대용 LED 경광등’은 고정 집게가 있어, 리어카 탑재 박스나 고정 밧줄
등에 설치도 가능하고, 폐지수집 어르신 몸에 부착도 가능

□ 기대효과

 ○ 폐지 수집 어르신 야간·새벽시간 작업시 ‘휴대용 LED 경광등’ 휴대 

근무로 운전자들에게 시인성이 확보되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며, LED 경광등을 보고 운전자들이 주행중 차량속도 

감속으로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 ‘휴대용 LED 경광등’은 LED 랜턴기능이 추가되어 폐지 수집 어르신 

야간 청소시 작업 효율성 증가 및 경광등 기능으로 무단횡단 경각심 

고취와 범죄예방에도 기여

L E D
경광등


